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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 의 창작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
기독교의 우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

1)전 계 성*

문제제기I.

무녀도 개작과그의도에대한접근II. ｢ ｣
기독교의우발적영향력 의도와결과의불일치III. :

낭이의혼종성에담긴김동리의독자성추구의식IV.

마무리V.

국문초록

김동리의 무녀도 는 보통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충돌로 규정된다 그러나.｢ ｣
그 충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이 많다 창작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우발적 결과물은 기독교와 관련된다 김동. .

리에게 기독교는 샤머니즘을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었다 그는 개작을 거듭하면서 모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민족 고유의 근원적.

얼과 넋을 지닌 인간형을 보여주려 했으나 실제로는 모화보다 낭이의 무가

계승이 부각된다 개작과정에서 샤머니즘의 승리와 기독교의 승리 사이에서.

각축을 벌이게 된 것도 사실 김동리의 의도와 다른 전개이다 이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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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리가 무녀도 에 기독교를 끌어들이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을화 를 포.｢ ｣
함하여 번의 개작을 거치면서도 낭이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 장면은4

계속 유지된다 김동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년간 수학한 사실은 낭이가 탄. 7

나귀가 예수가 탄 나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녀. ｢
도 마지막 개작 텍스트에서 굿의 영향으로 말문을 여는 것 같은 인상을 남｣
겼다고 해도 낭이는 모화의 샤머니즘과 욱이의 기독교 영향력을 동시에 받

은 혼종적 인물이 될 수 있다 낭이는 김동리에게 영향을 준 김범부와 기독.

교 수학 경험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인간형이자 작가 김동리의 사상적 계

보가 갖는 혼종성 내지는 독자성을 암시한다.

◈ 주제어 ------------------------------------------------------------------------------------

무녀도 샤머니즘 기독교 우발적 영향력 혼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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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Ⅰ

김동리는 자신의 발표작들에 대한 창작 후기를 상당히 많이 남겼다 김동.

리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여 김동리의 작품 세계를 논한다.

창작 후기는 작가의 의도1)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작가의 창작 후기를 맹신하는 것은 연구에 있어 일련의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김동리가 밝혀 놓은 의도 외에는 찾기가 어렵고 작가. ,

가 의도하지 않은 창작 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작가의 의도라고 판단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김인환은 김동리의 자작해설을 토대로 무녀도 를 볼 경. ｢ ｣
우 작품 자체의 세부적 면모들이 파괴되며 무엇보다 무녀도를 그린 낭이의,

예술적 승화에 주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녀도 의 주제는 종교에 대‘｢ ｣
한 예술의 승리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2)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기본

적으로 작가의 의도와 그 의도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작품은 완전히 일치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작품에 대한 작가의 창작후기나 해설.

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가의 구상에서 출발.

1) 의도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학문적 엄밀함이 요구된다는 심사평이 있었는데‘ ’ ,

창작 후많은시간이흐른뒤에쓴자작해설을근거로작가의 의도를말하기어렵다‘ ’

는 점에서다 무녀도 에 대한 총괄적 자기 평가에 해당하는 김동리의 자작 해설이. ｢ ｣
사실상개작텍스트각각의의도를모두반영한다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이지적은

매우유의미하다 다만이글은 무녀도 창작과관련된김동리의의도중에서도기독. ｢ ｣
교적 화소를 활용하려는의도가 본래의 목적과다른 결과를낳았다는점에집중한다.

그런 점에서 의도라는용어는기독교를자신의문학 한가운데로끌어들인김동리의‘ ’

시도 또는 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 ‘ ’ .

불구하고 개작텍스트들과 각각의 창작 의도는 더욱 엄정히다루어야할 대상임이 분

명하다 그러나 무녀도 창작의도의복잡한 스펙트럼은기독교계열작품들과긴밀. ｢ ｣
히 연결되어 있기에 목공요셉 마리아의 회태 천사 을화 까지 연구 범위를, , ,｢ ｣ ｢ ｣ ｢ ｣
확장시켜야 적절히 규명해낼 수 있는데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남겼다 따라서.

김동리의 생애를 관통하는 무녀도 의 의도 문제는기독교 계열 작품에 대한 추가적｢ ｣
인 분석과 더불어 통시적 관점으로 추후에 더 면밀히 규명해보려 한다.

2) 김인환 자작해설의한계 무녀도 의경우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 : , 49,｢ ｢ ｣ ｣
화연구원 쪽 참조, 2008,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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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더라도 완성된 텍스트로서 존재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작품은 다양한 해

석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동리는 개작을 여러 번 수행한 작가이며 대표적으로 무녀도 는 을화｢ ｣
까지 포함하여 개의 텍스트가 있다 이는 김동리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만5 .

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작품의 개작은 보다 완벽한 작품에 이르려. “ ‘ ’

는 작가의식의 소산”3)이라는 김주현의 견해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동리의 무녀도 개작 텍스트들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
방향이 있다 하나는 김동리가 작품의 완벽성을 위해 수정한 부분들에 초점.

을 맞추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의 완벽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

였지만 의도와 다르게 드러난 부분들이 갖는 새로운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

법이다 신동욱. 4) 류종열, 5) 김주현, 6) 이영성, 7) 김소연, 8) 등은 개작 텍스트

들이 갖는 변별점이나 작가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전자의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김동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적했다는 점에.

서 무녀도 분석의 핵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
연구와 더불어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비껴가는 우발적 결과들

이다 김소연은 김동리가 일부 작품들을 자신의 창작집에 수록하지 않은 것.

에 대해 창작 의도와 달리 전개되었기 때문이라 분석하면서 김동리가 버린“

작품 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전개된 것일지라도 그것은 작가의” .

식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작가가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작가의식과.

반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작가가 일련의 은폐 의도를 갖.

3)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쪽, , , 2013, 12 .

4) 신동욱 김동리의소설에나타난 비극적인삶의인식 주로 무녀도 의개작을중심, - < >｢
으로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8, , 1981.｣

5) 류종열 김동리소설의개작고 무녀도 산화 바위 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 , , ,｢ ｢ ｣ ｢ ｢ ｣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18-19, , 1982.

6) 김주현 무녀도 개작에나타난작가의식고찰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 35, ,｢｢ ｣ ｣
2001.

7) 이영성 한국근대작가논고 도리, , , 2006.

8) 김소연 김동리 무녀도 의개작에나타나는작가의식연구 인문연구 영남대, , 62,｢ ｢ ｣ ｣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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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작품을 버리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이미 발표된 텍스

트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흔적을 무녀도 개작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무녀도 에서 김동리의 의도와 다르게 드러난 부분은 바로 기독교와 관련｢ ｣

된 부분이다 김동리에게 기독교는 원래 샤머니즘을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김동리는 개작을 거듭하면서 의도적으로.

민족 고유의 근원적 얼과 넋을 지닌 인간형을 강조하려 했지만 실상은 모화,

보다는 낭이의 무가 계승에 무게가 실린다.9) 개작과정에서 샤머니즘의 승리

와 기독교의 승리 사이에서 각축을 벌이게 된 것도 김동리의 의도와는 다른

전개이다 무녀도 의 개작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은 기독교. ｢ ｣
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녀도 개작과정의 의도되. ｢ ｣
지 않은 결과들은 김동리와 기독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김동리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김동리의 문학에 기독교가 어떻게 수.

용되어 있는가에 중점을 둔 부류10)이고 두 번째는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갈

등과 충돌에 중점을 둔 부류11)이며 세 번째는 기독교 비판에 중점을 둔 부,

9) 김인환의지적도이와유사한맥락에놓여있다 이논의는낭이를종교에대한예술의.

승리를 보여주는 인물로 보지 않고 기독교와 혼종 되는 인간형으로 본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갖는다.

10) 곽윤관 김동리소설의기독교수용양상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 ｣
이인복 한국소설에 나타난기독교 수용양상에 관한연구 전영택과 김동리1983; , :｢

를중심으로 논문집 숙명여자대학교 권오현 한국소설의기독교사, 24, , 1983; ,｣ ｢
상수용양상연구 한국어문연구 한국어문연구학회 박남훈 한국소, 12, , 1999; ,｣ ｢
설에나타난기독교토착화양상 김동리의 무녀도 을화 와황순원의 움직이는- < >·< > <

성 을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방민화 성서적모티브와> , 30, , 2002; ,｣ ｢
기독교의식 김동리의단편소설 편을중심으로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 3 , 10-2,｣
종교학회 조문희 김동리와 황순원 소설의 샤머니즘과 기독교 수용 양상, 2005; , :｢
무녀도 와 움직이는 성 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05.｢ ｣ ｣

11) 김봉군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란, , , 1995; ,｢ ｣
김동리 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무녀도 을화 사반의 십자가 를 중심으로: , , ,｢ ｢ ｣ ｣
전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송태현 김동리의 무녀도 에나타난샤머니즘과, 1996; , ｢ ｢ ｣
기독교의충돌 선교와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세계선교연구원 안상, 40,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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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12)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김동리의 작품에서 기독.

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하다는 사실과 의도 이상의 결과와 그 근,

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 중에서도 이인복은 무녀도 에 대한 해석은 다분히 샤“｢ ｣
머니즘의 우세론 쪽에 기울고 있었고 저자 자신도 은근히 그렇게 해석되기

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무녀도 가 흔히 말하듯이. ｢ ｣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대립이 아니라 그 공존이요 더 나아가 공존을 넘어선

새로운 신의 모색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고 분석하며 김동리가 샤머니즘도” , “

기독교도 모두 포용하려는 저의”13)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는 김동리가.

내세운 모화의 유구한 승리라는 시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해석의 다‘ ’

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녀도 와 을화 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분석. ｢ ｣
이 이뤄져 기독교 자체가 무녀도 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 ｣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무녀도 를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갈등 차원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공통적｢ ｣
으로 모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수용의 차원에서. ｢
무녀도 를 보는 관점은 낭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낭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김인환은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김인환의 견해는 김동리가 천착한 삶과 종교의 문.

제를 예술의 문제로 치환하였기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주현은 무녀도 가 샤머니즘 혹은 기독교의 승리로 해석되는 등 편차가｢ ｣

원진은경 기독교와토착신앙의충돌양상연구 김동리의 을화 와치누아아체베· , :｢
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를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 22,

회, 2017.

12) 정재림 근대소설에나타난기독교비판의세양상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의경우, : , ,｢
서강인문논총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 , 2010.｣

13) 샤머니즘과기독교를모두포용하려는의도를 갖고있었다는 시각에서이인복은김

동리가 기독교는 끝내 한국의 전통적 샤머니즘과 동류의 것이라는 판단을 감추고‘ ’

있다고 보았다 이인복 한국소설에나타난기독교수용양상에관한연구 전영택과; , :｢
김동리를 중심으로 논문집 숙명여자대학교 쪽 참조, 24, , 1983, 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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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개작 과정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14)

작가인 김동리는 샤머니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자들은 샤머니즘의

패배 인정을 종용하는 가운데 무녀도 는 사실상 작가 의도와 그 결과물로, ｢ ｣
서의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대타 항으로 김동리에 의해 취급된 소재이지만

대타항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녀도 에서는 낭이의 의미 분석을 통해. ｢ ｣
이를 해명할 수 있으며 김동리의 다른 기독교 소재 작품들에서도 유사한 구,

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동리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 ,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반의 십자가 마리아의 회태 목공요셉 부활, , ,｢ ｣ ｢ ｣ ｢
천사 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에, .｣ ｢ ｣

대한 김동리의 인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며 기독교가 어떻게 무녀도 에, ｢ ｣
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는 무녀도 의 개작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 ｢ ｣
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독교 관련 작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무녀도 는 김동리의 생애의 과반에 해당하는 년에 걸친 개작과정을 통42｢ ｣
해 을화 로 완성되었다 그만큼 무녀도 는 김동리 소설의 핵심이라 할 수. ｢ ｣
있다 무녀도 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요소를 조명한다면 그간 김동리의 의도. ｢ ｣
된 창작 세계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김동리의 작품 세

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왜 김동리는. ‘

년에 걸친 무녀도 개작과정에서 기독교를 놓지 못했는가 라는 문제를42 ?’｢ ｣
풀어가는 과정이 이 글의 주요 논지가 될 것이다.

무녀도 개작과 그 의도에 대한 접근.Ⅱ ｢ ｣
김주현은 작품과 텍스트를 명확히 구별하며 특히 텍스트의 불완전성 과“ ”

14)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쪽 참조, , , 2013,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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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가변성 을 강조한다“ ” .15) 이런 관점에서 무녀도 작품은 하나이지｢ ｣
만 텍스트는 여러 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불완전성에도 불구, .

하고 각각의 텍스트는 작품의 한 조각으로서 작가가 그린 궤적의 일부이다.

미완성작과 완성작의 구별을 짓는 순간 미완성작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직 완성작에 나타난 작가의 모든 것이 우세해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설의 개연성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 발표작일수록 더.

욱 다듬어지지만 가치관의 경우에는 최종적 결과보다는 과정 전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무녀도 개작 텍스트들에 대한 김주현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 ｢ ｣
서 유의미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할 무녀도 도 그러한 맥. ｢ ｣
락에서 다뤄질 것이다.

각각의 텍스트에는 개작 의도와 함께 김동리의 창작 의도가 반영되어 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작의 의도가 텍스트에 완벽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작가의 창작 의도는 실제 텍스트로 구현될 경우 다양한 스펙트럼으.

로 읽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다양성이 생긴다 김동리는 샤머니즘에.

기대어 새 인물형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동리는 샤머니즘의 종교.

적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대타 항으로 끌어들였는데 주인공인,

모화가 가진 현실적 패배의 면모 때문에 여러 번의 개작을 통해 상당 부분

변화를 시도한다.

무녀도 의 개작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차 개작은 기독교1｢ ｣
와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텍스트로 볼 수 있

다 무녀도 의 텍스트는 개이며 을화 를 무녀도 의 확장판으로 본다면. 4｢ ｣ ｢ ｣
개가 되며 년 월 중앙 에 발표된 원본을 기준으로 두드러진 변화를5 , 1936 5

보인 텍스트는 년과 년에 발표된 텍스트에서이다1947 1963 .16) 이 논의에서

15) 김주현 선금술의방법론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 34, , 2011.8, 6-7｢ ｣
쪽 참조.

16) 김주현은 무녀도 개작에 대해 무녀도 는 처음 년 월 중앙 에 발표되었“ 1936 5｢ ｣ ｢ ｣
다 그리고 년 월 작품집 무녀도 가 을유문화사에서 나오면서 차 개작이. 1947 5 1　

이뤄졌다 다음으로 년 을유문화사의 재판에 그리고 년에 작품집 등신. 1953 , 1963

불 정음사에 수록되면서 개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년 첫 개작( ) .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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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과 대조할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년 판과 년 판이다1947 1963 .17) 개작

이 기독교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서 모화와 욱이의 대립을(1)

보여주었다면 개작 는 낭이가 기독교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무녀도 원작, (2) ｢ ｣
의 모화가 지녔던 무가적인 면모를 새롭게 계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모화를.

통한 김동리의 지향점은 개작이 이뤄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 평론 지면을 통

해 드러난다 년 월 중앙 에 발표한 무녀도 원작에 대해서는. 1936 5 1940｢ ｣
년 월 문장 에 그 창작 후기를 밝힌다5 .

가( )

인간의개성과생명의구경을추구하여얻은한개의도달점이이 모화라‘ ’

는 새 인간형의 창조였고 이 모화와 동일한 사상적 계열에 서는 인물로선, ‘ ’

산제 의 태평이가그것이다 모화나태평이들이이시대이현실에대하여< > ‘ ’ .

별반의의를가지지못함은내자신잘알고있으나 그러나인간이개성과생,

명의구경을추구하여영원히넘겨보군할그러한한개의길이라고나는믿

는것이다.18)

나( )

내가샤머니즘을택한것은 그냥단순히민족혼의뿌리를찾는다는데그,

치지않고세기말의벽에부닥친근대인간주의를지양하고한국적인새로운

성격의인간을그린다는내나름대로의문학적의도도곁들여져있었던것이

다.19)

때가장많은개작이이뤄지고 년과 년을유문화사에서나온초판과재판, 1947 1953

에서 개작이 가장 미미하게나타난다 고 분석하였다 김주현 무녀도 개작에 나.” ; , ｢｢ ｣
타난 작가의식 고찰 어문론총 쪽 각주 번 참조, 35, 2001, 41 1 .｣

17) 년 판은 미미한수준에서개작이이뤄졌고기독교와샤머니즘에관련된변화가1953

거의 없으므로 년 판과 함께개작 로보며 이글에서는 년판을 인용하1947 (1) , 1953

기로 한다.

18)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 ‘ ’ , , , , 1940.5.｢ ｣
19) 김동리 나의 문학과 샤머니즘 우리 고유의 얼과 새로운 인간관의 추구 문학사, - ,｢ ｣
상 쪽170, 1986.12,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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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새 인간형 창조의 결과물로서의 모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김동( ) .

리는 모화의 현실적 의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며 다만 영원히‘

넘겨보군 할 그러한 한 개의 길로서 모화를 제시했다고 한다 나는’ . ( ) 1986

년에 김동리가 발표한 것으로 무녀도 의 전 개작 과정과 을화 의 창작까, ｢ ｣
지가 종료된 이후 전체를 정리하는 성격의 글이다 김동리가 말하는 한국적. ‘

인 새로운 성격의 인간은 모화로 집약된다 이러한 설정은 원작 뿐 아니라’ .

개작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년. 1940

문장 에 발표한 신세대의 정신 에서도 그는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을“｢ ｣
추구하여 얻은 한 개의 도달점이 이 모화란 새 인간형의 창조였 다고 강조‘ ’ ”

했기 때문이다 굳이 제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꺼낸 시기를 규명하지 않아도. 3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지향은 이미 년부터 증명이 된 셈이고 년1940 , 1936

월의 원작 무녀도 에서 출발한 것이다5 .｢ ｣
김동리가 찾은 모화라는 인간형이 형이상학적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라‘ ’

는 데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해.

도 식민지라는 현실을 외면한 인간형은 지향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리는 인간으로서 초월을 꿈꾸고 이인적인 풍모를 갖춘

인물을 구상한다 신에 귀의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초월한 존재이길 원하는.

것이다 년 월 중앙 에 발표된 무녀도. 1936 5 ｢ ｣20)의 모화는 목소리와 함께
물에 잠기는데 김주현은 모화의 승리 운운하는 작가의 말은 모화의 죽어가, “

는 넋두리에 불과하게 된다”21)라며 선이념의 발현이나 본질적 승리와는 거‘ ’

리가 멀다고 분석하였다.

원작은 오로지 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김동리가 의 영감이“ 仙｢ ｣
도선사의 경우엔 풍수로서 발휘되었고 우리 모화무녀도의 주인공의 경우, ( )

에선 로 발현되었다”巫｢ ｣ 22)고 언급한 만큼 모화는 조선의 무속의 정수를 보

20) 이후 원작으로 부르며 년 을유문화사 판을 개작 년 정음사 판을‘ ’ , 1953 ‘ (1)’, 1963

개작 로부른다 원작과개작텍스트에관한용어사용은김주현의 김동리소설‘ (2)’ .

연구 쪽를 따른다(2013, 12 ) .

21)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쪽, , , 201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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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에 따라 무녀도 원작의 경주도 모화를 중심으로 완전히 샤머니. ｢ ｣
즘적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김동리가 경주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쓴 것이.

고도에서만 풍겨나고 있는 토착정서가 경주에 배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 ’

석한 장윤익의 논의도 원작에서만큼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토착정서란 모화에게서 드러난 무가의식이며 원작의 모화는 현실적인 죽음

에도 불구하고 이인적 모습 즉 신선적 풍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 , ”23)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무녀도 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
경우에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심지어 기독교와의 본격적 갈등이 그려진 개작,

에서 샤머니즘의 승리로도 볼 수 있는 개작 에 이르기까지 샤머니즘 위(1) (2)

주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와의 갈등 내.

지 영향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무녀도 원작에서는 모화가 마을사람들로부터 서울서 내려온 부흥목사의｢ ｣
치유능력에 대해 듣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낭이가 해산 시에 말문,

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만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 굿판을 벌이고 예기

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김정숙이 김동리 집안의 종교적 갈등 문제는 동리. “

가 무녀도 를 창작하게 된 배경이 된다”｢ ｣ 24)고 보았듯이 기독교는 무녀도｢ ｣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녀도 가 김동리. ｢ ｣
의 의도에 따라 아무리 샤머니즘 중심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해도 그 대타 항

으로 존재하는 기독교와의 영향관계를 간과할 수는 없다.

년 발표된 무녀도 개작 에 오면 기독교는 마을에 유입되어 모화1947 (1) ,｢ ｣
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모화의 가정사에 침투한다 이로써 기독교도로 변.

신한 욱이와 모화의 갈등 국면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 국면은 아무리.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의 지역에 들어와도 무가적인 전통은 그것을 수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화의 강한 반발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김동리의

22)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문장, , , 1940.5.｢ ｣
23) 김주현 위의 책 쪽, , 16 .

24)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쪽, , , 1996,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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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개작 이. (1)

다 원래 김동리는 샤머니즘을 미신이 아닌 종교로 보려 했고 그 본질과 기. ,

능을 살려내기 위한 대타 항으로 기독교를 택했다고 했다.

나는처음부터계기가민족의근원적인얼과넋을찾는데있었기때문에

미신으로전락된샤머니즘을그대로취할수는없었다 그것의종교로서의본.

질과기능을살려야만했다 그러기위해서는다른완성된종교와대비시키는.

길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 샤머니즘을가장 날카롭게.

미신으로몰아붙인기독교를택하기로했다.25)

김동리는 샤머니즘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화가 현실적으로는 예언을 성취

하지도 못한 채 수치스러운 멍에를 안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까닭에 본래

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 때문에 김동리로서.

는 무녀도 의 개작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년 만에 개작이 되면서. 11｢ ｣
무녀도 에는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종.｢ ｣
교의 갈등은 원작에서는 제법 거리를 둔 채로 진행되지만 년 판과 년, 47 53

판에서는 아들인 욱이가 기독교 신자로 설정되어 치열한 갈등이 나타난다.

외부의 문제였던 기독교와의 갈등이 가족 내부까지 침투한 것이다 결과적으.

로 샤머니즘은 기독교에 기적 이행이라는 중요한 종교적 요소를 내어주고‘ ’

만다.

이러한 무녀도 는 년 본 즉 개작 에 이르면서 기독교와 샤머니즘의63 , (2)｢ ｣
혼종을 이루면서 기적 이행의 주도권은 샤머니즘 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기독교적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문.

화가 유입되어 초기에 원래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이후 흡수와 착종의

과정을 겪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태상의 치누아 아체.

베26)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5) 김동리 앞의 책 쪽, , 161 .

26) 장태상은 를“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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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상은 아체베의 소설들에서 아프리카의 과거와 전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텍스트에 혼재된 전통문화요소들 에 대한 언급 문화충돌의 희생자”, “ ” , “

로 묘사되는 주인공 의 설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통해 문화충돌이라는 주”

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27) 이러한 아체베 소설의 특징은 샤머니즘적

전통을 경주라는 지역과 결부시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김동리 소설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 무녀도 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며 모화와 욱. ｢ ｣
이의 갈등도 아체베의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문화충돌의 맥락으로 설명할 여

지가 있다 무녀도 의 문화충돌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와 샤머니즘 사이에. ｢ ｣
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동리가 왜 샤머니즘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맥락이 선취되어 있다.

무녀도 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유교 문화권의 조선이다 김동리가 샤머니.｢ ｣
즘을 통해 우리 뿌리를 찾고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해 내려고 한 것은 유교

본위의 문화권에서는 모순적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탄

생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무녀도 의 문화충돌은 단지 외래문화. ｢ ｣
와의 충돌만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유교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녀도 에서 샤머. , ｢ ｣
니즘이 겪는 기독교와의 충돌은 이미 유교문화와의 충돌이 선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유교문화 중심의 조선 사회가 맥없이 일본 제국.

주의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유교의 인간관은 폐기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불교는 유교에 의해 이미 극복되어 버린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동리가 창안해 내려는 새로운 인간형은 신선 사상 쪽으로 선회하게

되고 샤머니즘적 요소들을 극대화 하면서 신선적인 면모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선 사상으로 귀결되는 샤머니즘 중심의 해결책 또한 외래.

참조하여 아체베는 콘라드의 암흑의 심장 에서아프“ Heart of Darkness (1899)

리카인들을코브라로비유한대목에충격을받고글을쓰기로결심했다 고아체베에”

대해소개했으며 모든것은무너진다 임정빈옮김 를분석의대상으로삼고( , 1994)

있다 장태상 알루코와아체베의문화충돌비교 알루코를중심으로 외국문학연; , : ,｢ ｣
구 쪽 참조60, 2015, 288 .

27) 위의 책 쪽 참조, 28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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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기독교와 또 다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무녀도 의 문화. ｢ ｣
충돌은 사실상 이중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김동리는 무녀도 를 통해서 그간 주류 종교들의 사이에 혼재하며 명맥을｢ ｣
유지해 온 샤머니즘을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대안이.

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외래 종교를 흡수해야만 한다 샤머.

니즘이 대안적 종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시험대 위에 놓이는

것이다 즉 김동리가 무녀도 에서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대립 구도에 놓은. , ｢ ｣
것은 샤머니즘의 대안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화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면밀히 살펴볼 대상이다 원.

작에서는 기독교의 유입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화의 모습이 묘사

되기도 하지만 모화의 샤먼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되어 기독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동리는 차 개작을 단행하면서. 1

샤머니즘을 미신이 아닌 종교로 수용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안착된 종교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기독교를 본격적인 대타 항으로 설정한다.

기독교의 대타 항으로서 존재할 때 샤머니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김

동리의 관점에는 이미 샤머니즘의 세력 약화를 인정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미신으로 치부된 샤머니즘의 본질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던.

것이다.

무녀도 는 샤머니즘과 신선 사상의 융합이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작품이｢ ｣
며 기독교와의 대립 구도는 샤머니즘의 종교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 이는 김.

동리의 창작 의도가 잘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수용하면

서도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그것은 대립 구도 형성의 수.

단으로 끌어들인 기독교적 요소가 샤머니즘의 종교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일련의 교류 즉 쌍방적인 영향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때 무녀, . ｢
도 의 공간은 문화 충돌 및 교류의 공간이 된다.｣
김동리가 무녀도 개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이 바뀌는 형국은 물｢ ｣
론 김동리의 의도에 따라 종교 간 대립 동서양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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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기에 덧붙여서 두 종교 간 영향관계 발생 또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결과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샤머니즘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려 했던 작가 김동리의 의도를 부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해석

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독교의 의미를 필.

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김동리의 의도에서 벗어난 텍스트 분

석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힘의 상충 지.

점에서 발생하는 양쪽에 대한 영향은 자연적인 원리라는 점에서 기독교는

김동리 문학이 담지하고 있는 사상 틀의 호적수이다.

무녀도 는 작가 김동리의 창작 의도에서 비롯된 샤머니즘 본위의 새 인｢ ｣
간형 창조 의지로 인해 샤머니즘 우세의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개작된.

텍스트들을 살펴보더라도 두 종교의 갈등은 결국 샤머니즘의 계승으로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김동리의 사상적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의.

승리로 평가되는 개작본이 존재하지만 그 역시도 샤머니즘의 대타 항으로서

갖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시험해보는 기회에 가깝다.

을화 에 이르기까지 개작을 계속 했던 김동리의 의도에 비춰 본다면 개,

작 과정 가운데 샤머니즘과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힘겨루기 상황은 고민

스러운 대목임에는 분명하나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무녀도 의 샤머니즘적인 전개는 김동리의 사상적 기반 내에서 나온｢ ｣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교류의 공간이 생성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샤머, .

니즘 내지는 신선 사상을 담고 있는 모화를 통해 기독교와의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는 자체는 갈등의 장인 동시에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의 계승이라는 부분도 모화의 딸 낭이가 굿의 영험으로 말문을

열고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제시개작 되고 있는데( 2;1963) ,

이는 낭이가 모화의 발전적 계승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발전은 기독교와.

의 상호 충돌을 통한 문화교류가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이뤄짐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모화가 기독교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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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와 기독교 신자인 욱이 사이에 존재하는 낭이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도

발전적 계승을 드러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작이 거듭되어도 기독교 신자인 욱이가 계속 모화의 가정

내에 존속된다거나 낭이가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 28)이 을화 에까지 제시

되는 점은 기독교와의 필연적인 교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교류는 분.

명 김동리의 의도 바깥에 있는 것이며 샤머니즘을 위주로 사상적 지도의 문

학적 완성을 추구한 것에 대한 예기치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고유의 것 즉 특수성을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보편성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무녀도 의 창작 의도에 담긴 한계이다.｢ ｣ 29) 무녀도 는 바로 이｢ ｣
러한 전제 하에 창작된 작품이기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김동리의 실제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김정숙은 김동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종교적 갈등 문제가 무녀도 를 창작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 ｣
다.30) 작가의 실제 삶의 한 부분이 작품으로 재구성되는 것은 그다지 특별

한 일이 아니지만 실제 집안의 종교적 갈등이 작품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시된 것은 바로 그 영향력이 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무녀. ｢
도 를 어느 한 쪽의 승리 또는 패배로 보았을 때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며 김주현의 지적대로 텍스트의 정립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전체적인 변화를,

참고할 때 발견 가능한 지점이다.

28) 성서에는예수가십자가희생을자처하여예루살렘으로입성할때나귀를타고들어

갔다고 언급되어 있다 마가복음; < > 11:1-7.

29) 이러한 한계는 김동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미성고 김주현의 용어적 면모를‘ ’( )

완성고 김주현의용어로탈바꿈하려는노력개작에의해일부보완되지만근본적‘ ’( ) ( )

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개작이계속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작된결과로남.

은 여러 개의 무녀도 텍스트들은결국고유의 모습보다는 융합의모습을 띠고있｢ ｣
다 이에 대해서는 장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4 .

30) 김정숙 앞의 책 쪽,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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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우발적 영향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Ⅲ

무녀도 의 의미가 샤머니즘적 근원에 치중된 것은 김동리가 창작 의도를｢ ｣
상세히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의 창작 의도는 텍스트 생성 시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무녀도 의 개작이 여러 번 이뤄진 것이 이를. ｢ ｣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개작에 나타난 작가의식은 작가의 의식적인 개작 취지.

를 넘어설 수 있으며 작가 의도를 벗어난 우발적 결과는 개작의 원인이 된

다 개작 취지에 맞게 텍스트를 잘 고쳤다면 그 이후의 개작은 횟수가 상당.

히 줄었을 것이지만 기독교적 요소를 한번 끌어들였던 김동리는 을화 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놓지 못한다.

원작인 가에서는 모화의 자가당착이 보이고 개작 에서는 기독교의 승( ) (1)

리가 두드러지며 개작 에서는 샤머니즘의 역전승이 부각된다 이러한 개작(2) .

양상은 단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나타나기는 어렵

다 물론 범부와 김동리의 관계에만 주목한다면 결말 상의 큰 변화에서 엿보.

이는 갈등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개작이 반.

복되면서 샤머니즘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져 김동리는 개작의 목적을 달성했

다고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기돈은 범부의 화랑외사 에 김동리가 쓴 발문 내용을 들어 범부가｢ ｣
김동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다 김동리의 발문 에는 범부가 스. ｢ ｣
승으로서 자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를 주었고 술자리 등에서 단편적“ ” ,恩義

이긴 하지만 화랑의 이야기 를 자주 했는데 그것이 감격적이었다는 내용이“ ”

적혀 있다.31) 김동리에 대한 백형 범부의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무녀도 는 왜 샤머니즘을 향해 일관된 결론에 이. ｢ ｣
르지 못하고 반복하여 개작된 것인가 그것도 기독교의 승리라고 분석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남기면서 말이다 년과 년의 무녀도 에 기독교. 1947 1953 ｢ ｣
의 승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

31) 홍기돈 앞의 책 쪽, , 70 .



제 호64 (2018)

330

니의 영향력이다.

김동리는 한두 달 범부의 독선생인 계사선생이 훈장으로 있는 서당에 다

니다가 어머니가 경주제일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부속이었던 계남 학교를 다,

니게 되었다.32) 김동리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은 물론 기독교 정신을 바탕

으로 한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계남학교를 시작으로 년. 4

만에 졸업한 김동리는 자기가 알아서 동경의 대상인 계성학교로 갔다“ ”33)고

한다 년을 계성학교에서 수학한 김동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경신. 2

학교에 편입학34) 하여 년 이상 다니다 중퇴했다 김동리의 기독교 학교 수1 .

학기간은 년 이상인 셈인데 이는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7 ,

환경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

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사반의. ｢
십자가 목공요셉 마리아의 회태 등의 작품 창작도 기독교에 대한 배, ,｣ ｢ ｣ ｢ ｣
경 지식 없이는 착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까닭에 무녀도 에 등장. ｢ ｣
하는 기독교는 김동리의 내면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범부의 영향력도 큰데다가 기독교 학교 수학 경험 술 마시는 아버지에 대,

항해 교회를 나가게 된 어머니의 영향까지 있어 김동리의 근원적 가치관은

서로 뒤섞였을 가능성이 크다 무녀도 의 각기 다른 판본들을 한 자리에 모. ｢ ｣
아놓고 보면 그러한 김동리의 뒤섞인 내면이 잘 드러난다 단지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한 개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쩌면 김동리는 어머니가 이어준 기독.

교의 사상과 범부의 사상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

른다 그의 줄다리기는 곧 제 휴머니즘의 인간상인 샤먼과 기독교의 예수 사. 3

이의 갈등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비중을 굳이 판단하자면 사반의 십자가. ｢ ｣
등의 여러 기독교 관련 작품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기독교에 적지 않은

반감이 자리하므로 범부 쪽 영향력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947

32) 김정숙 앞의 책 쪽, , 105 .

33) 김동리의 누이 김분주의 증언을 김정숙이 정리한 것 위의 책 쪽; , 113 .

34) 김정숙 위의 책 쪽,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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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년의 무녀도 텍스트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샤머니즘을 능가하1953 ｢ ｣
도록 개작된 것과 무녀도 외 다수의 기독교 계열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
김동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제외시킬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무녀도 의 개작 양상에서 주의해야할 또 하나의 문제는 개작 의 의미(2)｢ ｣
부여에 대한 것이다 개작 는 기독교에 대한 샤머니즘의 승리로 평가될 수. (2)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다에서 낭이가 어버으이라며 말문을 여는 이유가. ( ) ‘ ’

모화 굿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굿이 영. ‘

검을 나타냈는지 말소리가 알아들을 만 했다는 것은 굿의 영향력에 대한 추’

측에 불과하다 물론 작가의 의도에 따라 해석한다면 샤머니즘의 승리는 확.

실해 보이지만 승리는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결국 무녀, ‘ ’ . ｢
도 의 갈등 국면에서 승리란 승리를 주장하는 자가 의미부여한 결과로서만｣
존재한다.

무녀도 해석에서 이러한 난점을 유발하는 것은 낭이가 말문을 여는 것｢ ｣
이 어느 한 쪽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김동리의 무녀도 텍스트들에서는 기독교와 샤머니즘 사이에 늘 갈등이 벌｢ ｣
어졌다 이것은 한 쪽으로 힘을 실어 보내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인 것이다 김동리의 내면도 샤먼과 기독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하며 엎치.

락뒤치락 한다.

김주현은 개작 의 낭이의 말문 열림 이 낭이가 무당으로서의 온전한(2) “ ” “

기능 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임을 강조하면서 김동리는 무속의 유구한 승” “

리를 주제화하려 했다 고 밝혔다” .35) 이러한 분석은 김동리의 창작 의도가

개작 에서 비로소 가감 없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낭이(2) . ‘

의 모화 계승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 단지 샤머니즘의 유구함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다른 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른 측면이란 화랑도. ,

에 유교불교도교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유교불교· · ‘ · ·

도교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화랑이’ . ,

35) 김주현 앞의 책 쪽,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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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출신의 신라 마립간들 화랑 화랑도가 유교불교도교는 서로 뒤섞이게, , · ·

되며 무녀도 로 인해 기독교의 혼합 양상까지 가세하게 된다 기독교는 샤.｢ ｣
머니즘의 대립 항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혼합 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녀도 의 결말부에 나타. ｢ ｣
나는 나귀타고 가는 낭이의 모습은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혼종을 잘 보여주‘ ’

고 있다.

가 원작( )

아직도낭이따님을의심하량이면그가벙어리 것을잘기억했다 따님,ㄴ｢
이해산하는날아침에봐라 아기의울음소리와함께낭이따님의입이열릴,

터이니! ( )……｣
드디어그는미첬다.

그것은낭이가의외로속히유산을해버린것과어미가열리리라이적을약

속한그의입이여전히굳게닫혀저있은것과 가장긴장해서그의이적을기,

둘르던마을사람들이일제히그의아들에게쏟아지게된것이었다.36)

나 개작( ) (1)

체수조그만사내가나귀한마리를몰고왔을때그때까지아직몸이완쾌

하지못한낭이는여윈손에신약전서한권만쥐고가만히자리에누어있었

다 그것은욱이가그마지막눈을감으려할때낭이에게남기고갔던것이었.

다.

아버으이.｢ ｣
낭이는그아버지를보자이렇게인사를하였다 사내는손으로나귀를가.

리켰다.

……｢ ｣
낭이는잠자코그아버지가시키는대로나귀위에올라앉았다.37)

다 개작( ) (2)

체수조그만사내가나귀한마리를몰고왔을때 그때까지아직몸이완쾌,

36) 김동리 무녀도 중앙 쪽, , , 1936.5, 131 .｢ ｣
37) 김동리 무녀도 을유문화사 쪽, , , 1953, 6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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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못한낭이가퀭한눈으로자리에누어있었다.

사내는낭이에게흰죽을먹이기시작했다.

어버으이“ .”

낭이는그아버지를보자이렇게소리를내어불렀다 모화의마지막굿이.

떠돌던예언대로 영검을나타냈는지 그녀의 말소리는전에없이알아들을( )

만도했다.38)

라 을화( )

방돌은월희를안아서나귀위에앉혔다 그러자담밑에쭈그리고있던마.

부가부스스일어나나귀고삐를잡았다.

가자｢ ｣
아버이 어디, ?｢ ｣
여기있다가는늬도늬오라비꼴될따 나한테가자,｢ ｣
엄마는?｢ ｣
월희가묻는말에방돌은처음대답을하지않았다 한참있다그녀를쳐다.

보며말했다.

엄마도알끼다｢ ｣39)

기독교와의 본격적인 대립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모화의 무모한 예언에

따른 샤머니즘의 패배가 부각된 원작에서는 나귀타고 가는 낭이가 나타나‘ ’

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와의 갈등이 아들 욱이를 통해 전개되면서 나귀타. ‘

고 가는 낭이도 함께 나타난다 나귀를 탄 낭이는 이후 을화 에 이르기까’ .

지 꾸준히 등장한다 개작 에 와서는 낭이의 신약전서 획득 장면이 삭제되. (2)

었지만 나귀를 탄 낭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나귀는 성서의 마태복음. < >

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와 낭이의 상관성을 암시한다21 .40)

그들이예루살렘에가까이가서감람산벳바게에이르렀을때에예수께서1

38) 김동리 등신불 정음사 쪽, , , 1963, 363-364 .

39) 김동리 을화 김동리 전집 민음사 쪽, , 6, , 1995, 192 .

40) 낭이가 나귀를타는장면은 낭이와예수의상관성을입증하는주요근거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미지를 수사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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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제자를보내시며

이르시되너희는맞은편마을로가라그리하면곧매인나귀와나귀새끼가2

함께있는것을보리니풀어내게로끌고오라

만일누가무슨말을하거든주가쓰시겠다하라그리하면즉시보내리라하3

시니

이는선지자를통하여하신말씀을이루려하심이라일렀으되4

시온딸에게이르기를네왕이네게임하나니그는겸손하여나귀 곧멍에5 ,

메는짐승의새끼를탔도다하라하였느니라

제자들이가서예수께서명하신대로하여6

나귀와나귀새끼를끌고와서자기들의겉옷을그위에얹으매예수께서그7

위에타시니41)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은 예수의 십자가 희,

생이 일어나는 곳이다 동족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들에게 예수는 눈엣가시였다 나귀는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로 묘사되고 예. ‘ ’

수가 나귀를 탄다는 것은 예수가 겸손한 자세로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메시아이면서도 인간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는 이중적인 존.

재이며 낭이는 무당인 모화의 딸이면서도 기독교 신자인 욱이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양쪽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존재이다 욱이가 모화가 집을 비울 때.

낭이에게 성경을 한 권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낭이가 받는 영향력이 하

나가 아님을 암시한다.

나귀라는 동물의 등장을 예수의 나귀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유사성도

사실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낭이가 탄 나귀는 예수의 나귀와 등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무녀도 는 분명 기독교라는 외래 종교가. ｢ ｣
샤머니즘의 강력한 영향권 하에 존재하는 마을에 유입되면서 생기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낭이가 예수와 연결된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소재를 의도적으.

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모화 욱이 낭이의 가족 구도는. , ,

종교적 영향력을 발산하는 모화와 욱이 그리고 이를 수렴하는 낭이로 재배,

41)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마태복음, , 2008,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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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다.

모화는 욱이에게 예수 귀신이 들었다고 경계하는데 이는 예수가 샤머니즘

의 조상신과 같은 영향력을 모화 및 모화의 가정에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낭이가 말을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두 영향력을 수.

렴할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작이 진행되면서 낭이가 누.

구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화와 욱이 즉 샤머니즘과 기독교 사이

에서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낭이가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영향

을 모두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낭이와 예수 사이의 연결성은 그래.

도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낭이의 나귀와 예수의 나귀는 그만큼 긴밀하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김동리가 예수가 나귀를 타고 가는 맥락은 탈각시킨.

채 예수라는 인물의 이미지만 가져오는 수사적 장치로서 나귀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작이 되면서 낭이가 신약전서를 획득하는 서사가 삭제되는데 이를 두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개작 과 개. (1)

작 무녀도 의 서사에는 변함없이 욱이가 기독교 신자로 존재하며 낭이(2) ,｢ ｣
가 신약전서를 욱이에게 넘겨받지 않더라도 여전히 낭이는 기독교 신자였던

욱이의 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낭이가 설령 개작 에서 신약전서를 획득. (2)

하였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낭이는 무당인 모화의 딸이기 때문이다. .

결국 무녀도 개작 과 개작 는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재된 한국의 가(1) (2)｢ ｣
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샤머니즘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가 아닌 허구적 텍스트 상의 설정이기 때문이다 김동리는 샤머니즘을 한국.

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 의미는 확장 가능한 것이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혼종은 나귀를 타고 가는 낭이의 모습에서도 잘 드

러난다 나귀를 타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낭이와 예수를 동일시 할 수는 없.

지만 그 이중적 함의는 충분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낭이는 무녀인 모화.

와 기독교 신자인 욱이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 낭이가 나귀.

를 타고 가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낭이는 모화 굿의 영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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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추정되는 기적으로 말문이 열려서 간다 나귀의 상징성은 예수의.

이미지와 가깝지만 말문이 열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관련성을 보여주는 장

치로 보인다 그러나 김동리도 이에 대해서는 굿의 영검 때문인지라며 확신. ‘ ’

하기를 주저한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모호한 처리 방식은 해석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텍스트의 글자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계제가 사라진 것이다. .

낭이의 말문 열림의 원인을 개작 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설정하고(1)

개작 에서는 모화 굿의 영향력으로 설정한 김동리의 의도로 볼 때 낭이는(2)

나귀를 타더라도 샤머니즘 쪽이 우세한 혼종 형이다 예수는 표면적으로 기.

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지만 사실 십자가형을 당할 당시에 엘리엘“

리 라마 사박다니주여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며 잔( ”

을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나약한 인간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곧 다시 그. “

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한다” .

즉 예수는 신과 인간의 혼종 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신의 뜻을 따라

세상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예수는 신의 뜻과 인간적 두려움 사이에서 결국 신의 뜻으로 나아가는 인물

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논리로 볼 때 예수는 인간과 신의 혼종.

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낭이는 무당인 모화와 기독교 신자인 욱이 사이에 놓여 수렴의

이미지가 강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보니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혼종의 가능성을 지니

게 된다 즉 혼종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은 공통점을 갖게 되며 샤머니즘을. ,

기독교라는 종교와 대등하게 나타내려한 김동리의 의도 속에서 낭이는 예수

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나귀를 타고 본래 속한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도 낭이와 예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두 상황적 맥락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어릴 때 말도 없이 성전에 가 있었던 까닭에 온 가족이.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하게 되고 이후 세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토 친척,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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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같은 유대 민족에 의해 십’ .

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도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이며 신의 아들이지만 예,

언된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신에게도 버림받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교리적인 관점에서는 납득될 수 없는 논리이지만 인간주의적 세계관

을 지닌 김동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동리가 모.

화를 가장 중요한 인간형으로 꼽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김동리.

의 샤머니즘 중심적인 창작 의도와는 다르게 귀결된 의외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무녀도 는 무당인 모화가 주인공이니만큼 샤머니즘 위주로 이야기가 전｢ ｣
개된다 모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던 김동리는 창작 후기를 통해.

신라 대 지증마립간 까지는 모두가 무사 출신“ 22 ( ) ”巫師 42)임을 강조했다.

신라시대를 언급하면서 그 중심에 샤머니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샤머니즘에서 찾으려 한 그의 의도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따라 무녀도 에는 샤머니즘적인 색채가 짙게 드러나며. ｢ ｣
이는 기독교라는 서양의 거대 종교와의 대립 속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김동리는 무녀도 에서 다른 종교들과 상호작용하며 명맥을 유지해. ｢ ｣
온 샤머니즘을 부각시키며 모화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김동리의 창작 의도는 스스로 끌어들인 기독교에 의해 의외의 결

과를 초래하며 모화는 새로운 인간형으로는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 무녀도. ｢ ｣
서사의 무게중심이 모화가 아닌 욱이나 낭이의 변화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

도 의도와는 다른 결과이다 욱이는 살인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바뀌고 낭이.

는 이 때문에 근친상간의 서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약전서의 영험적인 효.

과도 개작 때 이뤄지는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이다 변화된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며 모화는 변한 것이 없다 김동리의 입장에서는 이것, .

이 오히려 변하지 않는 유구한 모습으로 남아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인간형

42) 김동리 나의 문학과 샤머니즘 우리 고유의 얼과 새로운 인간관의 추구 문학사, - ,｢ ｣
상 쪽170, 1986.12,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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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맥락 속에서 돋보이는 것은 모화가 아니라 모화와 그토록,

대립각을 세웠던 기독교이다 무녀도 의 마지막 개작 년에서 기독교의. (63 )｢ ｣
영향력은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만 욱이가 기독교 신자로 나오는 것은 동일,

하며 낭이의 말문이 열렸던 이유에서도 모화 굿의 결과라는 확신이 없다 모.

화로 대표되는 우리 고유의 샤머니즘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

하지 못했지만 대타항인 기독교를 통해 종교적 규모를 획득하기는 했다, .

그러나 결국 모화의 존재성은 대타항인 기독교에서 의해 부각되었으므로

자체적인 존재감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와의 갈등을 겪.

게 만든 원인으로서 욱이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며 욱이가 모화의 칼에 찔리

면서 그 존재감은 낭이에게로 옮겨진다 낭이는 원작에서 모화의 그림을 그.

렸던 인물이다 김동리가 이야기 무녀도 를 창작하기에 앞서 이미 김동리의. ｢ ｣
구상 속에 무녀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선취된 인물인 것이다‘ ’ .

이에 대해서는 김인환도 무녀도 에서 무녀는 물론 모화라고 할 것이지“｢ ｣
만 무녀도를 그린 것은 낭이이므로 모화는 그림의 인물이고 낭이는 그림의

작자라고 해야 할 것 이라 언급한 바 있다 설정 자체에서 이미 모화는 그림” .

속의 인물이며 관찰되는 인물일 뿐이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인물은 그림의 작자인 낭이인 것이다.

낭이는 비록 말을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개작 에서는 신약전서. (1)

를 손에 들고 가는 모습에서 말문이 트이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개작 에서, (2)

는 모화 굿이 영험을 드러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었다 최종 개작.

의 결과만을 올바른 텍스트로 규정한다면 개작 의 장면은 무시되겠지만(1) , ｢
무녀도 는 모든 텍스트가 을화 라는 결과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개작 도(2)｣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윤식이 무녀도 는 아직도 미완성이며 그 주제도 문학적 전개도 진행“ ,｢ ｣
중”43)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이 논의는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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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개작과정 전체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

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무녀도 그림의 작자 낭이는 새로운 인간형에.

더 부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화는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새로워져서는 안 되는 인물로서 영원

성을 획득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해서 열려 있는 존재라고 할 수.

는 없다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며 뿌리가 되는 과거에서부터 아직 닿지 않. ,

은 미래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닫힌 영원이 된다.

낭이는 어머니인 모화의 영향력 뿐 아니라 오빠인 욱이의 영향력도 받는 위

치에 놓여 있다 양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낭이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다 결국 모화가 욱이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없는 낭이의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서사적 맥락에서는 이 장면이 낭이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귀.

를 타고 가는 낭이나 개작 에서 나타난 신약전서의 영험 원작에서 나타난(1) ,

그림 속의 모화 등 상징적인 수법을 사용한 김동리의 창작 경향으로 볼 때

그것은 무녀도 내에서 욱이의 주도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욱이.｢ ｣
는 기독교의 기표이긴 하나 욱이가 칼에 찔렸다고 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기독교는 마을에 여전히 들어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욱이는 단지 기독교에서 파송한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녀도 의 무게중심이 모화와 욱이의 대결이라｢ ｣
는 국면을 지나 미래 쪽으로 그 시선을 옮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동리는.

개작 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모화라는 인간상에 대해 대단한 자(2)

신감을 표명했었다.

가 개작 에대한해설( ) (1)

모화가파우스트와대체될새로운세기의인간상이라는것은아무도모를

것이다 내가그렇게말한다면남들이비웃을것이다 그러나백년만두고봐. .

43) 김윤식 을화 론 이승과 저승 사이에걸린 등불하나 김동리전집, , 6 , 1995,–｢｢ ｣ ｣
쪽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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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것이증명될것이다 역사가증명해줄것이다! . .44)

나 을화 발표이후의해설( )

세기말의벽에부닥친채모든면에있어시도될것 발휘될것은다되어버,

린근대인간주의의그것으로돌아가잘수는없는일이다 새로운인간을말할.

수있는 새로운인간관내지인간주의가필요한것이다 그러면그새로움의, .

표준은무엇인가 그 반신적성격 에변화가와야하는것이다 그런데샤머. .｢ ｣
니즘의인간관은반신적성격이아니다 그것은여신적 적이랄까 신. ( ) ,與神的

을내포한인간인것이다.

가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본격적으로 대립시켜 모화라는 새 인간상을( )

부각하려한 김동리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조는 나에서. ( )

신을 내포한 인간으로 귀결된다 모화는 무녀 즉 영매라는 점에서 신을 내‘ ’ .

포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을 내포하는 여신적 성격을 가진 인물.

이라고 해서 새로움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벽에 부딪힌 근대인간주의의.

반신적 성격에 변화를 준 점에 있어서는 새롭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샤머,

니즘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였고 그때부터 여신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서양의 대립을 통해 동양과 민족의 뿌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김동리는

기독교의 여신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몸소 내려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예수는 반인반신으로 규정된다 속성은. .

신이지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이며 결국 신적인 속성을 따라 원래의 계획대로 희생 제물이 된다, .

서양의 근대인간주의는 제국주의 침략과 더불어 기독교라는 거대 종교를

유입시켰기에 기독교마저도 조선인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김동.

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동양적이고 민족적인 뿌리를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여신적 성격이 있었고 예수 자체가 이미 샤먼과도 같이 신을 내

44) 김동리 창작의 과정과 방법 무녀도 편 신문예 쪽, , , 1958.11, 10 .―｢ ｢ ｣ ｣



무녀도 의 창작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전계성( )｢ ｣

341

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 기독교라는 도식에 의해 샤머니즘으로. ‘ = ’

눈을 돌린 김동리는 무녀도 창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기독교의 영｢ ｣
향력과 조우하게 된다.

낭이의 혼종성에 담긴 김동리의 독자성 추구 의식.Ⅳ

낭이가 나귀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갈등을 일으킨 장소를 이탈한다는 것에 그 첫째 의미가 있으며 어,

머니와 오빠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는 것에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의미망에서는 단지 어머니와 오빠의 속박에서.

놓인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한 뒤에 자신만의 색깔을 표출하기 위

해 떠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낭이의 떠남이 수용이 되는 이유는 말문이 닫.

혀 있다가 열리는 일련의 서사 때문이다 말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나타낼 수 없으며 단지 듣기만 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을 의

미한다 말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여.

자신 만의 상을 이룩할 차례가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낭이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김동리의 숨겨진 의도일

가능성을 지닌다 모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실제 김동.

리의 학창시절이 모두 기독교 계열의 미션 스쿨에 속한다는 전기적 사실과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김동리에게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

추구 논리는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그 탄탄한 논리는 모.

화를 통한 새 인간형 창조의 결과물인 무녀도 에서 드러났고 비록 실패라｢ ｣
는 오명을 쓰고 개작을 반복했으나 그의 의도만큼은 충분히 대안적인 것이

었다.

그러나 무녀도 개작과정을 통해 드러난 그의 논리는 모화보다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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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이의 무가 계승적 면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가 계승이.

냐 기독교 계승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개작 에. (1)

서는 기독교 계승이고 개작 에서는 무가 계승이라면 작가의 창작 능력 자(2)

체를 의심하는 것이 된다 단지 무엇을 계승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계승.

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일 것이다 낭이는 샤머니즘과 기독교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한쪽으로

영향력을 지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원작에 대해서도 모화 가족 내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

교는 별개의 서사로 취급하면서 샤머니즘 위주의 해석을 망설임 없이 시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작에서부터 기독교는 마을에 들어왔고 개작을 통해. ,

가족이라는 범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무녀도 자체를 김동리로 치환하. ｢ ｣
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무녀도라는 그림 속에서 영원성을 획득한, .

모화는 기독교라는 소재와 만남으로써 현실성을 얻게 되고 더욱 치열한 갈

등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인간상은 김동리의 의도와는 달리 모화가 아니라 낭이다 모화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대에 샤머니즘을 전파하는 존재이며 욱이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존재이다 그 사이에서 잠재되어 있던 낭이는.

두 존재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새 힘을 얻고 말문을 열며 다음 단계로 전진

하는 것이다 말문이 열리는 기적은 샤머니즘 쪽에서 행하고 일종의 세습무. ,

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기독교와의 혼

종을 의미한다 모화는 무녀도 원작에서부터 을화 에 이르기까지 낭이가. ｢ ｣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렇게 모화와 낭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다.

모화는 공공연하게 내세워진 김동리의 의도이나 낭이는 암묵적으로 표현

된 숨은 작가의식일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 문제는 김동리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부의 영.

향력이라는 것도 등단 관왕이 갖는 스스로의 사상적 독자성을 고려하였을3



무녀도 의 창작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전계성( )｢ ｣

343

때는 김동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로지 외부의 영향력.

에 의해 김동리라는 거대한 작가가 탄생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동리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나름의

탈출구를 마련했을 것인데 그것이 무녀도 의 낭이인 것이다, .｢ ｣
낭이가 무가만을 계승한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김동리가 영향력에서의

자유와 독자성을 내세우기에 충분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끌어들인.

것도 단지 동서양의 대립을 표상하여 우리 것을 찾기보다는 범부의 영향력

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성을 키울 수 있는 자기 사상의 무대를 넓히기 위함이

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창작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김동리의.

의도 전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도 사실상 애매해진다.

다만 김동리가 공공연하게 밝혔던 여러 창작 후기나 자작해설에서 미처 말

하지 못한 의도들이 있는 것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김동리도 예상치 못한 전,

개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은 김동리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삶의 영향력과 관련된다 백형 범부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기독교.

적 영향력은 서로 다르면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녀도 가 표면적으. ｢ ｣
로나마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오가며 그 주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범부의

영향과 기독교 학교에서 수학하며 접한 기독교에 대한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낭이는 범부의 영향권에 가까운 모화라는 인물과 어머니 또는 기독교.

의 영향권에 가까운 욱이라는 인물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낭이는 무엇.

인가 바로 김동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이 될 것이다 세 인물 모두. .

김동리의 사상적 갈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김동리는 원래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두 가진 상태였지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배제한 뒤 이를 서양,

근대 인간주의의 갈래로 판단하고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이미 김동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고 백형,

범부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서도 어느 한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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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간형을 추구해왔던 것이다.

기독교는 김동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동리의 의도가 샤머니즘 본.

위라 하여 김동리 문학에서 차지하는 기독교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동리는 샤머니즘이 다른 종교들과 결합해왔던 역사적 사실에서 민.

족의식의 뿌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샤머니즘 본위의 관점을 일관해 나갔다.

그러나 김동리는 무녀도 에서 정작 기독교를 통해 확정적 의미에 도달하려｢ ｣
하고 있었다 이는 사반의 십자가 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반은 끊임없이 예. .｢ ｣
수를 혈맹단과 연결시켜 원대한 목표에 다가서려 한다 그러나 결국 예수의.

사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관임을 알게 된다.

사반은 현세의 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모화와 다르다 오히려 모화는 초.

월적 영원성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수와 동류항에 묶일 수 있다.

사반의 십자가 가 먼저 발표된 이후에 무녀도 의 개작 가 완성되었다는(2)｢ ｣
점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개작 에서 굿의 힘으로 낭이가 말문을 열게. (2)

하고 미래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모화라는 인간상에 대해 암묵적으로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김동리는 사반의 십자가 의 사반을 보며 그토록 대립각을 세운 기독교의

수장인 예수가 자신의 새로운 인간형인 모화와 닮았음을 보았을 것이다 사.

반의 십자가 의 예수는 피안의 세계를 강조하고 무녀도 의 모화는 물속으｢ ｣
로 사라져 현실이 아니니 차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두.

인물 모두 현실에서의 승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김동리가 추구한 것은 사반이라는 인물로서 이를 현실 중심적 인물이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사반이 혈맹단의 단사로 삼은 하닷, .

은 이인적인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 혈맹단을 이끌어가지.

만 예수를 끊임없이 포섭의 대상으로 여기는 점은 이미 완전히 현실적인 혈

맹단의 독자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표출해내는 것이다 이는.

모화가 기독교에 대해 자신의 세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예수는 포섭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낭이는 포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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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일면을 갖고 고향을 떠나는 인물이다 포섭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인.

간형의 창조이며 예수 자체를 포섭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나귀를 탄 낭이

를 통해 김동리의 독자적 사상 가도는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사반의 십자.

가 가 년에서 년까지 연재된 것과 그 이후인 년에 무녀도1955 1957 1963 ｢ ｣
마지막 개작본이 발표된 것은 사반과 예수의 혼종 지향성이 낭이로 귀결되

었음을 잘 보여준다.

마리아의 회태 와 목공요셉 그리고 부활 도 무녀도 개작 이전에, (2)｢ ｣ ｢ ｣ ｢ ｣ ｢ ｣
발표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예수의 행적을 재현해내고 있는데 김윤식이.

마리아의 회태 목공요셉 부활 을 부작이라 표현하였듯이 사반의 십, , 3｢ ｣ ｢ ｣ ｢ ｣
자가 와 맞물려 기독교에 대한 김동리의 천착을 보여준다 마리아의 회태. ｢ ｣
와 목공요셉 은 예수의 이인다운 풍모를 드러내며 이후 사반의 십자가 와｢ ｣
부활 의 서사를 준비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부활 에는 사반의 십자가.｢ ｣ ｢ ｣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시점에서 예수의 부활이

거론된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부활 에서 나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 ’｢ ｣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고 마는지 기적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예수를 장사지낸다 그러나 김동리는 여기서 나의 믿음을. ‘ ’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가( )

나는속으로다행이라고생각했다 그가죽었다고는뻔히알고있으면서도.

왠지그의속속깊은데까지는완전히죽어지지않았으리라고 또하나다른,

내가그것을은근히믿고있었기때문이었다.45)

나( )

꿈에예수를보았다 아니 꿈이라기에는너무나생시같이또렷했다 예수. , .

는공판받을때입었던옷차림그대로왼쪽손을내밀며나에게다가왔다 나.

는 그의 호수같이 맑고 깊은 두 눈을 바라보았을 때 심장이 마비되는 듯했

45) 김동리 김동리 전집 등신불 까치소리 민음사 쪽, 3 , , 1995,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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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

다( )

나는하인을시켜무덤앞을막아놓은큰돌을옆으로밀어뜨리게하고무

덤속으로들어갔다 속은칠흑같이캄캄했다 그러나이내희미한빛이있음. .

을 깨달았다 희끄무레한무엇이비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나는숨을죽이. .

다시피하여그 희끄무레한무엇 에조심조심다가갔다 아 예수가일어. !〈 〉

나앉아있지않는가.47)

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한 번 찔러볼 뿐 확인 사살을 하지( )

않은 로마 병사를 보며 요셉이 마음을 놓는 장면이고 나는 부활 전 예수, ( )

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장면이며 다는 요셉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장, ( )

면이다 이는 성서의 누가복음 에 나온 예수의 부활 관련 서사를 이야기. 〈 〉

로 잘 풀어놓은 것이다.48)

김동리가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작중 인물을 통해 언급하긴 했지만 성

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의 인간적 면모는 성서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때.

문에 김동리의 사상적 기반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은 적합하

지 않다 다만 영향력의 비중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결.

국 그러한 영향력들 사이에서도 김동리는 작가로서의 독자적인 사상적 틀과

새 인간형 창조에 목표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천사 라는 작품은 년 월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무녀1964 4｢ ｣ ｢

46) 위의 책 쪽, 112 .

47) 같은 책 쪽, 112-113 .

48)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의로운요셉이라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행사에(

찬성하지아니한 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아리마대 사람이요하나님의 나라를 기)

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아직 사람을 장사한일이 없는바위에판 무덤에넣어두니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거의되었더라 돌이무덤에서굴려옮겨진것을보고들어가니주예수…

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3:5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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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작 가 발표된 이후 첫 기독교 소재 소설이다 천사 는 주인공과 안(2) . ‘｣ ｢ ｣
선생이라는 여인과의 짧은 여행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정’ ,

당한 사랑 이야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그 여인.

에 대한 아련한 느낌이 중심적이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크게 두드,

러지지 않는다 김동리의 기독교 계열 작품들 속에서 차지하는 천사 의 비. ｢ ｣
중이나 위치를 이 글에서 모두 규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김동리는 기독교에

대한 일련의 인상 또는 인식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천사 도 김동리의. ｢ ｣
창작 활동에 기독교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무녀도 는 오랜 기간을 두고 개작되어 을화 에 이른 만큼 김동리 문학｢ ｣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녀도 는 개작이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등. ｢ ｣
장하였고 김동리의 의도와는 다른 예기치 않은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 때문.

에 무녀도 에 나타난 기독교는 김동리 문학의 핵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녀도 의 창작 의도 또한 김동리의 다른 기독교 계, ｢ ｣
열 작품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무리.Ⅴ

김동리는 다수의 기독교 관련 작품을 발표하면서 운명에 대해 더 깊이 천

착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무녀도 는 그 시작점에 있는 작품이다 무녀도. .｢ ｣
가 끊임없이 개작되고 나아가 을화 라는 또 다른 제목의 텍스트로 이어진

것도 그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물론 개작은 여러 요소.

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운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명

확히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개작의 가장 큰 동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문.

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김동리가 밝혀 놓은 창작 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창작 후기에 어떤 연유에서 개작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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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가 의도를 완전히 해설하고 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작가의 기저 의식이 새롭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이 말은 작가의 의.

도가 모두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또한 작가의 대상에 대한.

인식 방향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작품 창작 시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

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리의 기독교 학교 수학 경험이 그의 문학 형성에 끼.

친 영향은 간과할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동리의 작품들.

을 기독교 수용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김동리의 고민은 신본주의. ‘

와 인본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설정을 할 것인가였기 때문이다’ .

무녀도 는 그 해결책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
김동리의 인간관이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충

돌은 필연적이고 어느 쪽이 주도적이든 교류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나타,

낸다 운명적 인간이 기독교라는 유입된 대상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김동리의 무녀도 텍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김동리 스스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우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샤머니즘의 대타 항으로서.

기독교를가져와활용하려했던김동리는실제개작과정에서예기치않은기

독교의영향을받게된것이다 김동리는 무녀도 를개작하면서자신이경험. ｢ ｣
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예상 외로 크다는 것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사반의 십자가 나 목공요셉 마리아의 회태 부활 등의 작품이 창, ,｢ ｣ ｢ ｣ ｢ ｣
작된 것도 무녀도 의 개작 과정에서의 기독교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무녀.｢ ｣ ｢
도 의 개작이 을화 에까지 이어지며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동리의 인식30｣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문제는 그 시대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

간상이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러한 인간형 창조에 오랜 기간 활.

용되고 동반되었다 무녀도 개작 과정에서 낭이라는 인물은 승리나 패배와. ｢ ｣
는 거리가 먼 인물이며 외부 영향력에 대한 수용 이후가 더 중요한 인물이

다 이 때문에 모화는 패배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모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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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끌어당겨서도 안 될 일이다 욱이의 영향력이 개작을 통해 약화되기는 했.

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영향력의 필연적 상황을 말해준다 낭이가 나.

귀를 탔다고 해서 기독교적 인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결국 낭이는 혼.

종된 인간형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다.

무녀도 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종교적사상적 지향점을 하나로 특정하· ·｢ ｣
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기독교적 색채를 띤 작품들을 근거로 김동리의 문학.

전체를 기독교 일색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동리의.

문학에서 기독교는 작가의 의식을 추적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

다 김동리의 사상을 어느 한 방향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무녀도 개작 텍스. ｢ ｣
트들과 여러 기독교 계열의 작품들은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논.

의에서는 무녀도 개작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김동리에 문학에 대한 기독교｢ ｣
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연구 대상을 을화 및 기독교 소재 작품들에까,

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이 논문은※ 년 월 일에 투고 완료되어2018 1 31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2018 2 5 3 14 ,

년 월 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2018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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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perture between Creative Intent and Actual

Consequence in Kim Dong-li’s Munyeodo｢ ｣
- Focusing on the Accidental Impact of Christianity –

Jeon, Gye-seong

The core of Kim Dong-li’s Munyeodo is usually regarded as｢ ｣
conflict between Shamanism and Christianity. Many previous studies

about this collision have focused on what the writer’s intention was.

However, they have only concluded the victory of Shamanism against

Christianity or the victory of Christianity against Shamanism. These

separated directions in terms of evaluating Munyeodo suggest the｢ ｣
possibility of an accidental result or the gap between the writer’s

intention and the actual work Munyeodo . If there had been an｢ ｣
accidental result in creative process, it could have happened because

of dragging Christianity into Munyeodo . The person who involved｢ ｣
Christianity was Kim Dong-li, but it didn’t work as he intended. He

tried to drag Christianity into the plot to improve usual recognition

about Shamansim as a superstition. Christianity was only a means at

the beginning of creative process, but increasingly it started to reach

the core of Munyeodo through repeating adaption. Kim Dong-li tried｢ ｣
to make a new character with intrinsic temper originated from Korean

ethnicism. The character was Mo-hwa in Munyeodo but actually 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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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ghter Nang-yi has more remarkable factors involved in the new

character he intended. He kept showing an ass Nang-yi rides leaving

her home through out all the texts adapted(including Eul-hwa , 1978)

This scene is very important but the previous studies didn't deal with

it significantly. This scene means that a new character made by Kim

Dong-li is actually not Mo-hwa but Nang-yi. She is like Jesus Christ

partially and is like a shaman at the same time. The ‘home’ she leaves

can mean Kim Dong-li’s hometown in philosophy. He was influenced

by his mother and his big brother ‘Kim Beom-bu’. Creating a new

character in Munyeodo , he could make his own way in philosophy｢ ｣
by Nang-yi. However, she was not from his idea only but from very

Christianity he dragged in. Although this is a kind of accident, Kim

Dong-li apparently has his own way.

key words
Munyeodo, Shamanism, Christianity, accidental impact, hybridism




